I. 경음화 현상(된소리되기)①
 (
1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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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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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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갑씨
]
, 없어요
[
업써요
]
)
<단어연습>
값지다[갑찌다] 걷자[     ] 곧장[     ] 국밥[     ] 꽂고[     ] 꽃다발[     ]               꽃집[       ] 깎다[        ] 낯설다[       ] 넋받이[       ] 넓죽하다[          ] 닭장[     ] 덮개[        ] 덥다[덥:따]     몇 번[         ] 밭갈이[         ] 밟고[밥꼬]       복사기[         ]  뻗대다[      ] 삯돈[      ] 숙제[        ] 옷고름[      ] 옆집[      ] 읊조리다[          ]  읽던[익떤]     있던[       ]  잡동사니[           ] 하숙방[하:숙빵]   합법[         ] 
<문장연습>

1. 전 밥보다 빵이 더 좋아요.           2. 앞집에 친구가 살아요.

3. 탑승구가 어느 쪽이야?              4. 의자가 없어요.

5. 음악을 듣다가 자요.                 6. 내일 또 늦게 오면 안 돼요.

7. 우리 언니는 첫사랑하고 결혼했어요.  8. 어느 학교에 다니세요?

9. 학생 식당이 어디야?                10. 새 직장이 마음에 들어요?


<대화연습>

А: 식당이 어디 있어요?           Б: 앞 건물 2층에 있어요.
А: 몇 시까지 가면 돼요?          Б: 아홉 시까지 가세요.
А: 뭐 좀 드시겠어요?             Б: 괜찮아요. 방금 먹고 왔어요.
А: 민수 지금 집에 있지요?        Б: 아뇨. 좀 전에 전화 받고 나갔어요.
А: 다리를 많이 다쳤군요.         Б: 네. 계단에서 헛디뎠어요.

<연습문제>

※‘ㅂ, ㄷ, ㅅ, ㅈ, ㄱ’을  [ㅃ, ㄸ, ㅆ, ㅉ, ㄲ]으로  발음해야 되는 곳을 찾아 바르게 읽어 보세요. 
А: 또 자니?                       Б: 요즘 학교에 와서 책상 앞에 앉기만 하면 잠이 와.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[안끼만]
А: 집에서 잠을 못 자니?           Б: 아니. 집에서도 소파에 앉거나 바닥에 눕기만 하면 자.
[안꺼나]
А: 되게 피곤한가 보다.             Б: 사실은……. 며칠째 밤새 축구 보느라 못 자서 그래.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[밤쌔]
А: 졸린 것도 당연 하네.            Б: …….
< 경음화 현상(된소리되기)① 정답>

<단어연습>
값지다[갑찌다] 걷자[걷짜] 곧장[곧짱] 국밥[국빱] 꽂고[꼳꼬] 꽃다발[꼳따발] 꽃집[꼳찝] 깎다[깍따] 낯설다[낟썰다] 넋받이[넉빠지] 넓죽하다[넙쭈카다] 닭장[닥짱] 덮개[덥깨] 덥다[덥:따] 몇 번[멷 뻔] 밭갈이[받까리] 밟고 [밥꼬] 복사기[복싸기] 뻗대다[뻗때다] 삯돈[삭똔] 숙제[숙쩨]  옷고름[옫꼬름] 옆집[엽찝]  읊조리다[읍쪼리다]  읽던[익떤] 있던[읻떤]  잡동사니[잡똥사니] 하숙방[하:숙빵]  합법[합뻡] 

<문장연습>

1.  밥보다 [밥뽀다]           2. 앞집 [압찝]

3. 탑승구 [탑씅구]              4. 없어요. [업써요]

5. 듣다가 [듣따가]                 6. 늦게 [늗께].

7.  첫사랑 [첟싸랑]      8.  학교 [학꾜]

9. 학생[학쌩]  식당[식땅]                 10.  직장 [직짱]

<대화연습>

А: 식당[식땅]이 어디 있어요?           Б: 앞 건물 [압 껀물]2층에 있어요.
А: 몇 시[멷 씨]까지 가면 돼요?          Б: 아홉 시[아홉 씨]까지 가세요.
А: 뭐 좀 드시겠어요?             Б: 괜찮아요. 방금 먹고 [먹꼬]왔어요.
А: 민수 지금 집에 있지요? [읻찌요]       Б: 아뇨. 좀 전에 전화 받고 [받꼬]나갔어요.
А: 다리를 많이 다쳤군[꾼]요.         Б: 네. 계단에서 헛디[띠]뎠어요. 

<연습문제>

※‘ㅂ, ㄷ, ㅅ, ㅈ, ㄱ’을  [ㅃ, ㄸ, ㅆ, ㅉ, ㄲ]로 발음해야 되는 곳에 밑줄을 긋고 발음을 적어 보세요. 
А: 또 자니?                       Б: 요즘 학교에 와서 책상 앞에 앉기만 하면 잠이 와.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[학꾜]       [책쌍]     [안끼만]
А: 집에서 잠을 못 자니?           Б: 아니. 집에서도 소파에 앉거나 바닥에 눕기만 하면 자.
[짜니]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[안꺼나]       [눕끼]
А: 되게 피곤한가 보다.             Б: 사실은……. 며칠째 밤새 축구 보느라 못 자서 그래.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[밤쌔][축꾸]         [짜서]
А: 졸린 것도 당연 하네.            Б: …….
     [걷또]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
   
